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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간협업 통해 폐어구 반납장소 확충
 -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에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폐어구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폐어구가 원활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전국에 폐어구 반납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어구 반납 장소가 추가로 구축되는 곳은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으로, 이로써 전국 184개소의 반납장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

부가 단독으로 반납장소를 지정·운영했다면, 이번에 추가 조성된 반납장소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의 편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조업 장소와

가까운 항·포구를 선정하여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민관협업을 더욱 강화해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쓴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포인트 지급 및 반납장소의 추가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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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폐어구 반납장소 사진

전남 목포(목포북항 인근), 시설면적: 232.9m2

경북 포항(영일만항 인근), 시설면적: 59.4m2

경남 사천(삼천포항 인근), 시설면적: 76.72m2


